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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가 때린후의 힘쓴 자세





중국사람들은 卍자부호가 부처의 특유한 표지라는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서방종교 초상화에서도 卍자부호를 볼수 있는데 대해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13세기에 세운 프랑스국립중세기박물관 1층 복도에 한폭의 15세기 대형 조각작품이 새겨져있다. 그 위에 그려진 한 수도사(修道士)가 입은 큰 두루마기 깃에 일


련의 卍자부호가 새겨져있다. (옆사진)


오랜 고대에 교통이 불편하여 동방과 서방의 문명교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卍자부호가 동방





과 서방에서 출토된 고대문물에서 볼수 있으며 심지어 대만 7리산정에 있는 캐달그란유적에서도 卍자부호를 볼수 있다.


어찌하여 불교의것이 천주교에도 있는가? 그것은 수련계에서는 다 알다싶이 卍자부호는 다른 공간에 진실하게 존재하며 고층차에서 서


방의 허다한 종교와 동방의 불교는 하나의 체계에 속한 것이라고 수련계에서 설명한다. 





류춘령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맞아죽은 것이다.











서방 수도사 몸에 나타난 卍자부호








힘껏 치다


머리를    











《파룬궁은 중국의 희망이다》








물체가 머리


위로 날라가다














를 입은 사내가 때리는 방향에 서서 1초전에 힘을 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외에도  류춘령이 땅에 꼬꾸라질때 엉겁결에 왼손으로 맞은 부위를 만지는 화면을 볼 수 있다.  


     2001년 8월 14일, 국제교육발전조직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천안문분실자살안건은 중국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꾸며낸 연출이다.》라고 천명했고 이는 《국가공포주의 행위》라고 견책했다.








류춘령은 불에 타죽은것이 아니라 때려죽인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친후 물체가 튕겨나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한 “천안문분실자살안건”록상을 천천히 돌리면 분실자살했다는 류춘령(刘春玲)은 몸에 불길이 거의 꺼진후 갑자기 한 물체가 그의 머리를 힘껏 쳤다. 류춘령은 즉시 땅에 꼬꾸라지고 물체가 튕겨 그의 머리위로 뜅겨서 몇메터 밖으로 날라갔다.


     도대체 누가 때렸는가? 화면을 멈춰세우면, 류춘령의 머리 가까이에 휘두르는 팔과 앞으로 걸어온 군복을 입은 무장경찰、그의 몸뒤에 외투





스위스 제네바 련합국광장에서





세계각지 민중들이 5천5백만 “3퇴”를 성원








금년 5월, 대륙의 한 장씨 녀사가 모 성 려행단과 함께 대만에 가서 유람을 했다. 그가 유람을 떠나기전, 단위의 책임자가 특히 회의를 열고 《이번에 대만에 가서 유람을 할때 누구도 파룬궁수련생들과 접촉하여 담화하지 못한다. 만일 누가 그들과 접촉하여 담화한다면 우리는 록상기를 가지고 록상할 것이며 당신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처분할거요.》라고 강조했다. 


려행단은 대만에 가서 대만 6천명 파룬궁학원들이 5월13일 “세계파룬따파일”10주년을 경축하여 풍경이 우아한 근정풍경구에서 집체련공하며 대형 “전법륜”책을 부각한 것을 보게 되였다. 장녀사는 종래로 보지 못했던 상서롭고 자비로우며 정의적인 이 장면을 보고 더없이 감동되여 뛰여가서 그들과 담화했다. 대만정부에서 파룬궁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장녀사는 파룬궁을 탄압하고 박해한 중국정부와 중공에 대비해보니 과연 천양지차였다. 


사악한 중공의 본질을 똑똑히 알게 된 장녀


사는 집으로 돌아온 후 당지 파룬궁제자들을 찾아가서 중공의 당、단、대 조직에서 퇴출할것을 성명했을뿐만아니라 파룬궁을 배우겠다고 요청했다. 장녀사는 감격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파룬궁의 진


면모를 보았으며 파룬궁은 중국의 희망입니다.》





악보받아 죽은 진망과 라경





     중앙텔레비전방송국 뉴스편집부 부주임인 진망(陈虻)은 작년 12월 24일에 위암으로 북경종양병원에서 죽었다.


     2001년1월23일, 그는 강택민건달집단의 지시에 따라  “천안문분신자살안건”을 


제작하여 민중을 기편하고 증오를 선동하여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다.


중앙텔레비전방송국 사회자이며 뉴스편집부 부과장인 라경(罗京)은 지난 6월5일 아침 6시40분에 림파암이 확산 되여 죽었다.


      1999년7월20일,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후 라경은 중공의 주요한 “마이


크”가 되여 파룬궁을 모함한 대량의 가짜뉴스를 방송하여 국민을 기편하고 중오를 선동했다.


     진망과 류경은 파룬궁을 모함하고 박해한 중공의 공범자이다. 그들은 인성과 량지를 상실하고 중공악당을 도와 나쁜짓을 하여 중생을 해쳤기에 침통한 교훈을 치렀다.  

















